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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2년부터 실무적인 교육·훈련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로부터 많은 대학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을 활발히 
적용해왔으며, 주로 기술혁신형 프로그램과 현장밀착형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Fishbein과 Azjen에 의해 주장된 계획행동이
론은 마케팅, 친환경구매, 기술 등과 같은 영역에서 행동의도를 예측하기 위해 연구되었으나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이를 적용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기업 실무자의 산학협력 참여의도 및 행동을 실증적
으로 검증하는 것이며, 총 32개의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132개의 데이터 중 115개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LINC사업 참여의도에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났으며, LINC 사
업 참여는 LINC 사업 참여 행동에 유의한 예측변수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Abstract  Many Korean colleges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have actively implemented LINC (Leaders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programs to facilitate practical training since 2012. The LINC programs have two
major different categories, a technologically and innovative focused program and a field-centered program. A number 
of studies have applied the 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model proposed by Fishbein and Azjen successfully
to predict the behavioral intention in many areas, such as marketing, environmental purchasing, and technology, etc.
On the other hand, few studies have applied the TPB with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etting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test the applicability of the TPB model in predicting the employees' participation in 
LINC programs. To investigate the study's purpose, a closed-ended questionnaire, composed of a total of 32 questions
based on previous studies, was developed, and the data from 115 out of 132 employees in the participating companies
of LINC were utilized. Specific analysi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attitudes,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LINC intention. In addition, the LINC intention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the participation in L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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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서론

국내 대학의 산학협력은 2003년 교육부의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학은 
산학협력단 설치가 가능해졌고, 대학도 산학협력 계약의 
주체가 됨으로써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다양한 이익구현 

활동이 가능해졌다. 현재 거의 모든 대학에서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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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산학협력단은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정부의 정

책 결과의 산물이며 대학 내 교수의 창업, 기술이전, 기
업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1]. 참여정부에서 시행된 산학협력은 다양한 네트
워크를 바탕으로 한 혁신주도형 산학협력을 주창했지만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지역거점연구단사업, 광역 
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산업 등이 정부의 6개 부처에
서 시행, 운영된 결과 산학협력의 국가적 차원의 최적화
를 달성하지 못한 한계에 봉착했다.
박근혜 정부는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산학협력사업을 

교육부 주도아래 지역산업과의 동반성장 및 현장중심 인

력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선도대학(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LINC) 사업을 진행하
고 있다. 창업과 신사업 창출의 패러다임 하에 청년창업
가 양성, 융복합 기술사업화,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산학협력을 확장하여 진행하고 있다. 
산학협력과 관련한 연구동향은 산학협력에 대한 필요

성에 관한 연구[2][3][4], 산학협력과 관련한 국내 현황 
및 과제에 관한 연구[5], 산학협력의 역량 및 성과에 관
한 연구[6][7][8][9][10], 산학협력의 정책 및 제도, 특성, 
환경, 교육과정 등에 대한 요인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11][12][13]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산학협력과 
관련한 포괄적인 개념적 접근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요

인을 고려함으로써 활성화 방안을 추구하는 연구는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의 경우 박근혜 정
부 이후 산학협력의 새로운 형태로 현재 LINC 사업이 
전 정부 하에 주도된 대학의 특성화 사업 강화, 실무중심
의 현장지향형 인력육성 및 지역기반 산업의 성장, 발전
을 도모하기 진행되고 있다.
산학협력의 대표적 접근방법인 삼중나선(Triple Helix) 

모델은[14] 학계, 산업계, 정부의 3주체에 의한 상호 연
관성을 토대로 복합성, 순환성을 주장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산학협력 연구는 정부 주도의 정책 타당성이나 

방향성 및 대학 주도의 활성화 방안이나 개별 프로그램

의 성과 분석에 치중되어 왔다. 산학협력에서 기업이 담
당하고 있는 역할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이는 현장
실습이나 인턴십 기회의 제공, 연구시설의 공동이용, 연
구비 지원, 첨단기술의 공동연구 등 방대하다. 그러나 
LINC사업 참여의 핵심인 산업, 특히 기업 실무자에 대
한 사업 참여 행동의 근원적 동인을 파악하고자 했던 연

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근
원적 동인을 파악하는데 널리 활용되어지고 있는 Ajzen[15]
의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바탕으로 참여기업의 실무자에 대한 LINC사업 참여 의
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LINC의 추진 조
직이 정부, 기업, 학교라면 조직의 구성원은 개인이기에 
기업 실무자의 LINC 참여 의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의 개념

LINC는 정부,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적으로 지
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의 비전하에 지역의 인재

양성 및 기술개발은 지역산업의 고용과 기술혁신을 도모

하고 종국에는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 2012년부터 
1,70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다. 교육과학기술부[1]가 주장한 LICN의 추
진전략은 ①산학협력 지원범위 확대, ②산학협력의 다양
화 및  특성화, 그리고 ③산학협력의 지속가능성 제고이
다. 

LINC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산학협력의 연장선
상에서 추진되었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산학협력 정책
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함께 진행되어
온 산학협력 변천과정을 고찰해보면 LINC 사업의 출발
을 이해할 수 있다. 1960년대는 경제발전에 집중하여 노
동인력 양성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산학협력의 태동기는 

1970년대라 할 수 있다. 당시에 산학협력을 위한 기초적
인 법적근거 및 기관이 탄생하는데, 기술개발촉진법, 산
학협동재단법, 한국과학재단법 등이 제정되어 한국과학
기술연구원(KIST)이 설립되었다. 1980년대는 구체적 산
학협력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1982년의 
특정연구개발사업, 1987년의 공업기술개발사업과 과학
기술총연합회, 한국과학재단이 설립되어 산학협력이 본
격적으로 진행된다. 1990년대는 산학협력 활성화시기로
써 정부기관인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농
림부, 국방부 등 각 정부부처가 독자적인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연구센터(SRC/ ERC) 육성사업, 
지역협력연구센터(RRC), 국가지정연구실사업(NRL) 등
의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간 연계사업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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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Pervious LINC and Advanced LINC
Category Previous LINC New LINC Advanced LINC

Basic concept Supplier focused Consumer focused Competition, excellence focused

Purpose R&D Commercialization R&D Economic value of knowledge 
for market leading

Education Theory, research focused Field, practice focused Total packaged support

Supporting range Partial support Overall support of 
college unit

Univ, company autonomy
(Market linkage)

Participating range Minor Integrated approach Strengthening open global 
network

Assessment Research paper
(e.g. SCI) focused

Patent,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focused Performance focused

period of implementation - 2003 2003 - 2007 2008 -

Table 2. Number of Selected Universities at LINC(Region/Type)

Region
Selected university

Technologically Innovative focused Field-centered Total
Seoul, Kyonggi 2 5 7
Chungcheong 3 8 11
Honam, Jeju 3 8 11
Gyeongsang, Daegu and Gangwon 3 8 11
Dongnam 3 8 11
Total 14 37 51

행되었다. 2000년대는 혁신 주도형 산학연 네트워크가 
결성되고, 유기적 산학협력 구축을 위해 산학협력 중심
대학 지원이 이루어지고, 대학의 산학협력단 설립 및 운
영이 추진되어 한층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산학협력이 진

행된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 후 진행된 산학협력은 기존의 

산학협력과의 차별성을 부각한 신산학협력 4대 추진과
제를인 ①수요자 중심교육 ②기술혁신형 연구개발 ③기

술지도 및 기술이전 ④창업지원을 진행한다. 이명박 정
부의 경우는 참여정부의 신산학협력정책과 큰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지만 지식기반형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선진

산학협력 정책을 추진하는데, Table 1은 기존의 산학협
력, 신 산학협력, 선진산학협력을 비교한 것이다. 

LINC는 단절적이고 비체계적인 산학협력 사업에서 
선진산학협력의 종합패키지형의 모델을 바탕으로 대학

은 산학협력 친화형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학협력 모

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교수는 실무중심과 현장중심 
교육 및 연구를 통한 산학친화형 달성, 학생은 지역기업
과 연계 속에 지역 내 기업에 정착을, 기업의 경우는 적
극적이고 자율적인 산학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3년 총 92개 대학이 신청하여 대학 기본역량 포뮬
러(30%)와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 포뮬러(70%)의 1단계 
평가를 거쳐 73개 대학이 다시 사업계획 심사평가(70%)
와 산업체 설문조사 평가 30%를 반영하여 참여대학이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INC는 연구능력이 우
수한 학부와 대학원 중심의 기술혁신형과 지역인재 양성

과 애로기술 지원 등에 중점을 둔 현장밀착형으로 구분

되어 진행되고, 2013년 전국 5개의 광역권에 수도권 7개
교,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경강원권, 동남권 모두 각 11
개교 씩 총 51개의 대학이 추진하고 있다. 

2.2 기업친화형 LINC 사업 프로그램

LINC사업은 전국의 50개 대학에게 정부지원금을 광
범위하게 등급을 나누어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대학원 
중심 지원의 기술혁신형과 학부중심 지원의 현장밀착형

으로 구분하여 기존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단점을 보완

하여 진행하고 있다. 기술혁신형의 경우는 첫째, 원천혁
신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과 둘째, 창의적 기술인
재와 혁신적 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현장밀착형의 경
우는 첫째, 현장맞춤형 및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 및 둘
째, 현장 애로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을 특징으로 진
행되고 있다. 공통의 프로그램을 보면 산학 일체형 교육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채용 및 승

진,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창업 및 취업교육 강화, 실
무중심형 인재양성을 위한 인턴십을 포함한 장·단기 현
장실습 교육 및 프로그램 구축, 그리고 각 대학의 장점을 
활용한 특성화 지원이다. 
김한기[16]는 그의 연구에서 LINC 사업의 5가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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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ny Supporting Program for LINC
Classification Contents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linkage system

○ Running of support system for family company
○ Joint research, interchange of technology and education with family company
○ Form a consultative group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upport for company
○ Joint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 Consulting for technical difficulty and management 
○ All-set company support system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riendly 
curriculum

○ Local specific manpower training program
○ Company oriented education program 

징으로 대학특성화, 현장교육강화, 창업교육강화, 선취
업후진학 프로그램 지원, 기업지원 시스템 도입으로 주
장한다. 5가지 프로그램 모두 기업과 관련되어 있지만 
특히 직접적인 기업을 위한 LINC 프로그램은 기업지원 
시스템이다. LINC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참여대학이 
처한 상황과 특징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만 

영역별로 정리하면 Table 3와 같다. 
LINC 참여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업친화형 기

업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지만,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①산학협
력 연계체제 구축 ②기업지원 프로그램 ③산학협력 친화

형 교육과정이다. 산학협력 연계체제 구축을 위해 산학
협력체 구성, 학교 내 가족회사 연구실 제공으로 기술교
류 및 공동연구 실시, 그리고 가족회사 지원시스템을 실
행할 수 있다.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구능력
이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동기술개

발과 사업화, 애로기술 컨설팅 및 모든 경영분야 지원이 
가능한 All-set 기업지원 제공이다. 마지막으로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계약형 학과 설립 및 이행, 
기업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구축으로 기업맞춤형 인재양

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2.3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Ajzen과 Fishbein[17]에 의해 주장된 합리적 행위이
론(Theory of Resoned Action, TRA)은 다속성태도모델
(multi-attribute model)에 기반하고 있으며, 개인의 행동
을 결정하는 요인을 개념화하여 태도(attitude toward 
behavior), 개인과 연결된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과 같은 두 가지 요인이 행동 의도
(intention)를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합리적 행동이론
은 개인이 행동을 유발하는 다양한 상황을 상당부분 통

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재로 하고 있다[18]. 그러나 초기 
합리적 행위이론에 대한 실증적 적용에 대한 다양한 논

의[19][20]는 자원(resource)을 기반으로 한 비자발적 요
인들로 인해 개인이 처한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으로 구성된 합리적 행위이론의 한계점을 지적하였

다.
Ajzen[21]은 기존의 합리적 행위이론의 적용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실제 행동을 나타내는 행동의도를 측

정하기 위한 요인을 태도, 주관적 규범 이외에 지각된 행
동통제(perceived behavior control)의 개념을 추가한 계
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주장
하였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측면에서의 내부 요인과 환경과 같은 외부 요인들과 관

련되어 있으며, 기술, 자원, 기회 등의 가용성에 대한 개
인의 지각을 의미하는 통제신념(control belief)과 특정행
위를 달성하는데 가용 가능한 요소에 대한 개인의 평가

를 의미하는 지각된 자원(perceived facilitation)에 의해 
행동이 유발된다고 판단한다[15][21]. 특히, 지각된 행동
통제는 행동의도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을 유발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선행이론을 확장시킨 

개념이다.
계획행동이론은 행동의도를 유발하는 3가지 요인의 

지지여부를 확인하는 목적[22]과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
의 관계를 파악하는 목적[23]을 검증하고자 하는 방향에
서 사회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강력한 이론으로 널리 활

용되어지고 있다[24][25].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는 개인의 통제상황

과 비통제상황을 모두 고려한다는 유용성과 적용이 용이

한 모형의 간결성, 타당성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26]. 해
당 이론은 사회심리학, 교육학, 보건학, 관광학, 경영학, 
환경경영 등의 분야에서 소비자 중심의 연구[27][28], 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9][30], 기업의 조직구성원을 대
상으로 한 연구[31][32] 등 기존의 모형과 확장된 모형
으로 행동의도 및 행동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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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finition and Questionnaire
Factor N Definition Scale Reference

Attitude 4 Person’s overall evaluation of performing the behavior for participating at LINC

5-point
likert 
scale

[26]
[33]
[34]

Subjective 
Norm 4 Person’s perceived social pressure about participation behavior at LINC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5

Person’s self evident like resources and opportunities available to a person must to 
some extent dictate the likelihood of behavioral achievement for participating at 
LINC

LINC
Participation 

Intention
4 Person’s overall intention or plan for participating at LINC

LINC
Participation

Behavior
5 Person’s actual behavior for participating at LINC through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3. 연구방법론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Ajzen[15]의 계획행동이론을 바탕으로 국
내 기업 구성원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LINC사업 참여의도 및 실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적으로 검증하고자 Figure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수립하
였으며,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H 1: 태도는 LINC사업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 주관적 규범은 LINC사업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３: 지각된　행동통제는 LINC사업 참여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４: 지각된　행동통제는 LINC사업 참여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５: LINC사업 참여의도는 LINC사업 참여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3.2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LINC사업 참여의도, LINC사업 참여 행동으
로 구성하였으며, 연구를 위한 조작적 정의는 계획행동
이론을 주장한 Ajzen과  Fishbein[16], Ajzen[15][21]의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재정의 하였다. 
측정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5-point likert scale)을 

활용하여 일반적특성을 포함하여 총 32개 항목으로 구
성하였으며, 선행연구[26][33][34]에서 활용된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해당 내용
은 Table 4에 요약 정리하였다.

3.3 연구대상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가설의 실증적 검증을 요구하는 양적 연구

로써 실제 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수준의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015년 10월 1일부터 16일
까지 임의추출법의해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132부 중 중
요 측정항목의 미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여 총 

115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한 분석 방법은 표본 수가 200개 이하

에 해당하여 사회과학 연구에 많이 활용되는 PLS 분석
을 위하여 Smart PLS 2.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빈도분석, 신뢰성 분석, 타당성 분석, 
모형적합도 평가, 경로분석, 매개효과분석 등을 통해 모
형의 실제적인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4. 실증분석 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5와 같다.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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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Items/Frequency(%)

Gender Male/80(69.6%) Female/35(30.4%)
Age(years) 20-29/18(15.7%) 30-39/31(27.0%) 50-59/28(24.3%) 40-49/30(26.1%) 〉60/8(7.0%)
Education High school/4(3.5%) Junior college/6(5.2%) University/75(65.2%) 〉Grad school/30(26.1%)
Firm size Small/85(73.9%) Medium/25(21.7%) Large/5(4.3%)
Type of 
industry

Automobile/4(3.5%) Machine&metal/4(3.5%) Electric&electronic /13(11.3%)
Textile&chemical/35(30.4%) Others/59(51.3%)

Job 
career

〈3years/17(14.8%) 10-15years/16(13.9%) 4-5years/16(13.9%)
15-20years/8(7.0%) 6-10years/23(20.0%) 〉20/35(30.4%)

Job 
grade

Staff/16(13.9%) Assistant manager/22(19.1%) Manager/17(14.8%)
Deputy general manager/6(5.2%) General manager/16(13.9%) 〉Executive/38(33.0%)

Job department
Strategy/7(6.1%) H.R&education/16(13.9%) Sales&marketing/25(21.7%) Finance&accounting/4(3.5%

)
R&D/40(34.8%) IT/2(1.7%) Production&Tech/9(7.8%) Others/12(10.4%)

Firm 
location

Seoul/25(21.7%) Gyeonggi&Inchon/38(33.0%) Chungcheong/48(41.7%)
Gyeonsang/2(1.7%) Gangwon/2(1.7%) Others/0(0.0%)

Table 6. Analysis Results of Overall Model Fit

Factor Items Factor 
Loading  Redundancy Communality Cronbach’s α C.R AVE

AT

A1 0.812

- - 0.770 0.900 0.930 0.770
A2 0.923
A3 0.880
A4 0.891

SN

SN1 0.896

- - 0.583 0.816 0.873 0.583
SN2 0.833
SN3 0.878
SN4 0.881

PBC

PBC1 0.794

- - 0.710 0.899 0.925 0.710
PBC2 0.873
PBC3 0.845
PBC4 0.871
PBC5 0.828

LINC PI

PI1 0.825

0.447 0.507 0.783 0.907 0.935 0.783
PI2 0.917
PI3 0.927
PI4 0.867

LINC PB

PB1 0.642

0.663 0.242 0.761 0.896 0.927 0.761
PB2 0.804
PB3 0.643
PB4 0.847
PB5 0.853

Goodness of Fit(GoF): 0.372
***p<0.01, **p<0.05, *p<0.1

은 남성이 7:3의 비율로 남성이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연령은 30대, 40대, 50대가 각각 31명(27%), 30명
(26.1%), 28명(24.3%)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
며, 학력은 대졸자가 75명(65.2%)로 가장 많았다. 규모
는 중소기업 85명(73.9%)이 가장 많았으며, 업종은 기
타, 섬유/화학, 전기/전자, 기계/금속, 자동차부품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은 20년 이상의 경력자가 35명(30.4%)로 
가장 많았고, 직급은 임원 이상이 38명(33%)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직무는 연구/개발 분야가 40명

(34.8%)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지역은 충청도 48명
(41.7%)의 빈도가 높았다.

4.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활용할 측정항목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

기 위해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Cronbach’s 

α값(≥0.6)을 사용하였다[35].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최소 0.816의 수치를 나타내어 기준치를 상회하였다. 한
편, 개념신뢰도(CR) 값 또한 최소 0.873의 수치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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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ults of Discriminant Validity
Factor AT SN PBC LINC PI LINC PB

AT 0.878 - - - -
SN 0.602 0.764 - - -

PBC 0.425 0.518 0.843 - -
LINC PI 0.634 0.665 0.704 0.885 -
LINC PB 0.677 0.599 0.412 0.622 0.873

Diagonal elements are the square roots of average variance extracted

Table 8. Results of Path Analysis and Hypothesis Test

Path Regression 
Weights Mean Standard

Deviation T-Value Hypothesis

AT → LINC PI 0.260 0.270 0.080   3.232*** Supported
SN → LINC PI 0.099 0.100 0.126   0.783 Supported

PBC → LINC PI 0.494 0.494 0.072   6.825*** Supported
PBC → LINC PB 0.595 0.598 0.107   5.564*** Not Supported

LINC PI → LINC PB 0.242 0.237 0.098   2.458*** Supported
***p<0.01, **p<0.05, *p<0.1

내어 기준치인 0.7 이상[35]을 상회하는 결과를 도태도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CFA)의 요인부하량, 평균분산추출(AVE), 상관관계 값
을 통해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 법칙타당성(normative validity)
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Table 6, Table 7에 통
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집중타당성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요인 부하량은 일반적으로 0.6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판단하며[36], 본 연구에서는 최소 0.642의 
수치를 나타내어 적합한 기준치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
분산추출 값은 0.5 이상을 적합한 수치로 판단하며[37] 
본 연구에서는 최소 0.583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
다. 
판별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잠재요인 간의 평균분

산추출 값과 상관관계의 제곱 값으로 비교하여 판별하

며, 평균분산추출 값이 상관관계의 제곱보다 큰 수치를 
나타내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37][38]. 본 연구의 
판별타당성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으며, 모든 요인 
간의 관계에서 평균분산추출 값이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

성을 확보하였다.
법칙타당성은 수립한 가설의 방향과 요인 간의 상관

관계의 방향에 대한 일치여부로써 판단하며, 앞서 제시
한 Table 7에서 제시된 상관계수가 모두 정(+)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가설의 방향이 모두 정(+)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Table 6, Table 7에 제시된 분석결

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이 확보

되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였다. 

4.3 연구모형의 적합성 평가

PLS의 모형적합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활용하였다. 
먼저 Stone-Geiser Q square test  통계량 교차 검증된 
redundancy 지표는  구조모형의 적합성(quality)을 나타
내는 수치로써 그 값이 양수일 때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39][40]. 본 연구에서는 0.507, 0.242와 같이 모두 양수
를 나타내어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공통성(communality)도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수치로써 최소 0.5 이상을 기준치로 판단하고 있으며, 
PLS 분석에서는 평균분산추출과 동일한 값을 가지기 때
문에[41] Table 6에서 제시된 수치를 바탕으로 모형 적
합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

내생변수의   값도 적합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
용되며 본 연구에서는 0.447, 0.663의 수치를 나타내어 
높은 적합도로 분류되는 기준치인 0.26 이상[39]을 상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 모형의 적합도(Goodness of Fit, GoF)

는   값의 평균과 공통성 값의 평균을 곱한 값의 제곱
근으로 평가하며 0.36 이상이면 ‘상’, 0.25~0.36 이상이
면 ‘중’, 0.1~0.25 미만이면 ‘하’로 표현한다[40]. 본 연
구에서는 전체 모형의 적합도가 0.372로 나타났으며 최
대 기준치보다 상회하는 결과를 토대로 연구모형이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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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설 검증

가설 검증결과를 요약한 Table 8을 살펴보면, 총 5개 
중 지각된 행동통제가 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

고 모든 가설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지각된 행동통제가 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참여의

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소벨테스트(sobel test)
를 실시하였으며, z=3.805, p=0.001의 도출결과에 따라 
직접효과=0, 간접효과=0.294, 총효과=0.393으로 참여의
도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및 시사점

기존의 산발적, 비체계적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합
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LINC 사업에 정
부의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각 대

학은 LINC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INC 사업은 참여주
체인 대학,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는 사업성공을 위
한 필요충분조건이다. 특히 LINC의 경우 기업의 참여가 
절실한데, LINC 사업 참여를 위한 기업체 조직원의 참
여가 절실하고, 참여 동인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
서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을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검증

했다. 계획행동이론을 기반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
하여 기업 조직원의 LINC 사업 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서의 적합
성을 나타냈다. 또한 구성개념간의 관계에서는 계획행동
이론의 모형에서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태

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기존의 모형과 같이 
모두 유의한 변수로 귀결되었다. 또한 기존의 모형에서
는 참여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참여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이지만 검증 결과에서는 참여의도 만이 참여행

동에 유의한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LINC 사업 참여행동에 관한 결정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기업 특히, 
LINC에 참여해야할 실무자의 참여행동에 관한 참여 동
인 연구는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LINC 또는 유사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실증적으로 이를 검증함으로써 LINC 정책담당자나 실
무담당자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5.2 한계점 및 향후 연구 제언

본 연구가 가지는 첫 번째 한계점으로는 현재 전국 

51개 대학에서 LINC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연구
는 참여하는 현장밀착형 한 대학의 가족회사 기업의 조

직원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LINC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의 조직원의 성향이 비슷하다고 판단되지

만 지방이나 수도권 등의 대학 특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표본은 이를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한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연구
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표본을 포함한다면 보다 의미 있

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한계점으로는 연구대상이 현장밀

착형 대학의 기업의 조직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LINC의 경우 현재 현장밀착형과 기술혁신형 2가지 유
형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공통점도 존재하지만 
대학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술혁신형의 경우 현장밀

착형과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가 이루어진
다면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한 기술혁신형 프로그램 

참여기업의 조직원을 대상으로 한 참여행동 동인연구가 

수행되고, 이를 토대로 비교 연구도 함께 수행된다면 보
다 방법론적으로 탄탄한 실증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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